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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서대구역세권의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대구시, 민선 8기 이후 서대구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개발 사업 사실상 방치

- 서대구역 주변 악취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2일(목)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대구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변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와 정책 점검을 거쳐 

복합환승센터 건립, 순환선을 통한 접근성 개선 등 종합적인 서대구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행

정상의 이유를 들며 사업을 미루고 있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2020년부터 1차 협상 대상자와 

민관공동방식의 개발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갑작

스레 단계별 사업으로 전환한 뒤,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대구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던 도시철도 순환선

의 원점 재검토,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면



수 등 방치된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의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별도의 주차장 부지 마련과 셔틀버스 운행 등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하폐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 인접한 악취원으로 인해 서대

구역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고농도 악취에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대구역세권의 변화는 대구시의 새로운 도약”이

라며, “하폐수시설을 통합 지하화하는 등 각종 악취원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순환선 연결 같은 각각의 

사업이 계획적이고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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